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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ㆍ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

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

살 순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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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

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

다(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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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업무방해)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지니고 이를 내보이

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

해한 사람

1의3. (업무방해)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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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ㆍ ②

(생 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업무방해) 칼ㆍ쇠몽둥이

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지

니고 이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

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신 설> 1의3. (업무방해)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단

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